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곳 우즈베키스탄은 기온이 벌써 37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16일에 저희 은혜교회 사샤전도사가 신학교를 졸업했
습니다. 이제 은혜교회는 3세대 사역자가 세워졌습니다. 사샤전도사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실히 열정을 쏟아 섬겼습니다. 4살 때부터 형의 손을 잡고 은혜교
회를 다닌 아이입니다. 사샤 전도사의 초동학교 동창들이 은혜교회에 4명이 출석하고 있습니
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샤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
하고 교회로 초대했었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타쉬켄트 세
종학당을 다니면서 한글 공부를 해서 지금은 한국어 토픽 5급을 취득했습니
다. 기회가 주어지면 한국으로 가 M. Div 과정과 석사과정을 공부해서 이
곳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재
능도 참 많은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목회자로 그리고 자
기 양떼를 지극히 사랑하는 목회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
니다.

스르다리야에는 허가 난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아내인 한나 선교사가 
92년도에 들어와 섬겨서 개척된 교회들입니다. 그중 스르다리야 교회는 건물 규모가 커서 매
년 우즈베키스탄 장로교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를 합니다. 150명가량 젊은
이들이 모이는데 집회 중에 전기가 나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작년부터 
이런 난감한 상황을 보고 제 마음속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전문인 ㅅㄱ사와 전기시공 전문인 ㅅㄱ사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이 직접 시공을 맡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정전대비 작은 태양광 설비와 배터리 시스템을 완공했습니다. 
완공 후 스르다리야 교회 담임 목사님께 사용설명을 할 때 목사님 얼굴에 
비친 기쁨의 미소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교회 
예배는 정전으로 멈추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송전시설의 노후와 전기 에너지 
부족으로 지방은 여름과 겨울에 하루 두세 차례 3시간 이상 정전이 됩니다. 이번 공사를 진행
하면서 저희 세 명의 ㅅㄱ사들은 지방 소재 교회들의 예배가 정전으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다
른 교회들에게도 이와 같은 도움을 주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할 후원
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돔룻’ 양로원에는 할아버지들을 위한 자리가 꽉 찼습니다. 대기해서 기다리는 할아버
지가 3명입니다. 점점 더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의 필요가 이 땅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희 양로원이 그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려지는 이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혜교회는 저와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한 이ㄱ원 목사님을 초청해서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 6인과 전도
사 9인이 참여해서 이틀 동안 성경을 깊이 배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ㄱ원 목사님
을 통해 목회자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깊이 알아야 하는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
습니다. 교육센터는 1학기 종강 식을 했습니다. 교육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나피싸라는 자
매는 원래 교육센터에서 한글을 배운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자라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복음
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보다 기쁠 수는 없습니다. 교육센터에서 거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저희 가족은 7월 1일부터 안식년을 시작합니다. 안식년이지만 한국에서 지내지는 못



합니다. 아이들이 절대로 학교를 옮기거나 학년을 내리는 일은 안 된다고 말해서 우즈베키스
탄에서 안식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1년씩이나 사역 지를 떠날 용기와 준비도 안 되어 있
습니다. 부디 저희 부부가 바라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상황과 평안함이 
저희 사역과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특별히 안식년 기간 동안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사이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벡어 공부도 병행하려고합니다. 한국에는 방학기간 동안 나가서 양가 어머님과 시
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저희 가정이 안식의 복을 누려 더 건강하고 충성스런 사역자로 세워지
도록 기도 부탁드리면서 소식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5일       김성엽.박한나.김민.김사라드림 

기도제목:
1.하키캇 클리닉에 치과, 가정과 의사 ㅅㄱ사를 보내주시도록
2.양로원, 클리닉, 교육센터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동역자들을 더해주시도록
3.많이 지쳐있는 저희 부부가 안식의 복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4.정전으로 예배가 중단되는 교회들에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허락하시도록
5.가족 모두에게 영육 간에 건강함을 주시도록            
             
     
  


